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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학생 김준형 신정호: ,

빛남이는 책을 읽다가 옛날 사람들이 사방이 막힌 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바깥 풍경이 방안의 벽에 비

치면 그 풍경 위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런 원리를 이용해 처음 사진기가 만, .

들어지던 때에는 작은 구멍만으로 빛을 모아 사물을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, ...

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카메라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하니 간단한 사진기를 만들어 그,

원리를 알아보면 어떨까?

이런걸 알게 되요

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카메라의 기본 구조와 눈으로 사물을 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.

이런 게 필요해요

간이 사진기 평면도 바늘구멍 사진기 겉상자 필름없는 사진기 겉상자 속상자로 구성 풀 테( , , ), ,

이프 가위 볼록렌즈 지름 실핀 또는 바늘 인 조 기름종이, , 3cm, (2 1 ), 5cm×5cm

어떻게 하면 될까요?

검은 도화지에 있는 간이 사진기 평면도를 뜯어낸다1. .

뜯어낸 간이 사진기 평면도에서 뚜껑이 있는 조금 큰 두 개의 상자가 바늘구멍 사진기와 필름없는2.

사진기의 겉상자가 되고 뚜껑이 없는 조금 작은 상자가 두 개의 간이 사진기의 속상자가 된다, .

겉상자 중 둥근 렌즈 구멍이 없는 바늘구멍 사진기의 겉상자 뚜껑 부위에 바늘이나 실핀을 이용해3.

작은 구멍을 뚫는다.

둥근 렌즈 구멍이 있는 필름없는 사진기의 겉상자의 뚜껑 안쪽에 볼록렌즈를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4.

킨다.

겉상자 두 개와 속상자를 안쪽 선을 접고 양쪽 끝을 붙여 사각기둥 형5. ,

태로 만든다 이 때 풀과 테이프를 적절히 사용하여 상자의 틈으로 빛이. ,

새지 않도록 조심한다 주의.( !)

간이 사진기를 만들 때 상자의 틈새로 빛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6.

유는 무엇일까?

속상자의 뚫린 양쪽 면 중 한곳에 기름종이를 붙인다7. .

각각의8. 겉상자에 기름종이를 붙인 면이 안쪽이 되도록 속상자를 밀어 넣

어 관찰하게 된다.

기름종이는 간이 사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9. ?



바늘구멍 사진기에 속상자를 완전히 밀어 넣은 후 형광등이나 촛불 등 빛을 내는 사물을 관찰한다10. , .

필름없는 사진기의 겉상자에11. 속상자를 완전히 밀어 넣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속상자, 를 서서히

당기면서 초점을 맞추며 관찰한다.

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서 보이는 것을 관찰해보고 속상자의 안쪽12. , 에 있는 기름

종이에 비친 사물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.

생각 모으기

간이 사진기로 사물을 보았을 때 처음의 사물의 모습과 기름종이에 비친 모습이 서로 같은1.

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? ?

바늘구멍 사진기로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보통의 사물은 잘 보이지 않는 반면 필름없는2. ,

사진기는 기름종이에 맺힌 상이 밝고 뚜렷하다 왜 그럴까. ?

그래 바로 이거야, ! 카메라 옵스큐라-

어둠 상자라는 뜻의 카메라 옵스큐라 는 암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작은 구‘ ’ ‘ (camera obscura)’
멍을 뚫고 그 반대쪽의 하얀 벽이나 막에 밖의 풍경을 거꾸로 찍어내는 장치이다.

서양에서는 이 장치가 사물의 윤곽을 쉽게 그릴 수 있다
해서 화가들 사이에 인물화나 풍경화에 입체감과 투시원근
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다고 한다. 조선시대
정약용 역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헌 여유.
당선서에서 정약용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한자말인 칠실관화“
설 이라고 하여 이를 실험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” .

방 안을 칠흑같이 깜깜하게 해놓고 다만 구멍 하나만 남“ ,
겨둔다 돋보기 하나를 가져다가 구멍에 맞춰놓고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돋보기에서. ,
몇 자 거리를 두어 비치는 빛을 받는다 그러면 물가와 묏부리의 아름다움과 대와 나무와 꽃과.
바위의 무더기 누각과 울타리의 둘러친 모습이 모두 종이판 위에 내리 비친다 구성이 조밀, . …
하고 위치가 가지런해서 절로 한폭의 그림을 이룬다.”

오늘날 이 원리에 의해 카메라가 만들어진 것이다.

초기 형태의 카메라는 렌즈 없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한 기본적인 바늘구멍
사진기 핀홀 카메라 였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그림을 베낄 수 있는 판 대( ) .
신 감광판이나 필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쪽 면에 빛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매우 작은 구멍을.
뚫고 카메라 뒷면에 필름을 놓아 상을 맺도록 하여 빛이 감광판이나 필름에 맺히게 하여 사진
을 찍는 것이다 카메라가 매우 발전한 현대에도 간단한 핀홀 카메라를 제작 자신만의 사진을. ,
만들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여전히 핀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.


